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제 6 월이 되어 수목이 푸르러지고 울창하게 되었겠군요? 이곳은 이제 우기가 

지나, 그래도 좀 선선해 지는, 소위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우기에는 비가 유달리 많이 

와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기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몇년전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어느날 목욕을 할려고 물을 

받았는데 무슨 빨간 실들이 물속에 있어서 뭔가 자세히 보니 실 지렁이였다는 편지를 읽고 기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로 지내는 곳에도 목욕을 할 때는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물을 받아 목욕을 하고 있는데 빨간 실들이 내 손에 잡히고, 그리고 물에 

있어서 뭔가 자세히 봤더니 실지렁이였습니다.  유난히 징그러운 것을 못견디는 나(정미라 

선교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물은 안 쓸 수가 없어서, 물을 체로 거른 다음 실지렁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썼습니다.  우기때라 더욱 심했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 사역과 또 안식년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 사역을 할 때는 오래 이곳에 

있었음에도 현지인들과 일을 직접 부딪치며 하지 않았기에  잘 몰랐던것을 이제 새로운 사역을 

현지인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알아 가고 있습니다. 새 사역지인 싱기다 지역에 있는 정부 땅을 

받아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 정부나 지역 주민들이 선교사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천천히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이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곳 탄자니아에는 탄자니아한인선교사회가 있어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또 일 

년에 한 번씩 수련회도 개최하여 모든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라 선교사가 지난 일 년간 임원 직책을 맡아 선교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교사회가 추진해 왔던 비정부기구 (NGO) 등록과 면세 자격 확보 등을 위해 애를 쓰고, 또 수련회 

행사를 추진하는 일들을 맡아 무척 바빴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일들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선뜻 나서 하기가 쉽지않았지만,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들을 도울수 있는 

일이었기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미라 선교사 비자 신청에 관한 이야기인데 짧게 

설명하자면, 넉달전에 체류 신청을 해놓은 것이 잘못되어 정미라 선교사가 불법 체류하는 것이 

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야 하고, 이번 안식년때 나갈때도 문제이고 

들어올  때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꽤나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국에 찾아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상황 설명도 해봤고, 사정도 해봤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일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산넘어 산을 힘들게 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이일까지 

생기자, 스트레스로 정미라선교사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얼굴 신경은 심하게 아프고 소화가 

안되어 밥을 못먹고  피곤증으로  낮에도 누울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이젠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 가슴  깊은곳에서 서서히 올라 

왔습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에 게을러져 가고 불평이 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 하시는 것같은 불안감 속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날,  잠을 못자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민국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의외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민국은 정부 공공 기관이라 

입구의 security 탐지기만 거치면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는 곳인데, 갑자기 입구에서 딱 저희들만  

못들어가게 하며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왜 왔느냐 와 같은 황당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곳을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다들 들어가는데 우리를 잡고 못들어가게 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입구에서 우리를 막았던 직원이 우리를 데리고, 우리가 찾아 가고자 

했던, 이민국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얘기를 듣고, 우리의 체류 신청 건을 담당하고 있는이민국 직원을 만나러 우리와 함께 2 층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 때가 오후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담당 직원이 이미 퇴근해서 

못만나니 다시 내일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 

퇴근했다던 그 담당 직원이  갑자기 우리가 있는 오피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강하게 내 비자를 내줄 수 없다고 하던 그 담당 직원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의 한마디에 두말 않고 비자를 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얼키고 

설켜서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비자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우리가 입구에서 그렇게 설명할수없이 황당하게 잡혀 있었던가가 생각나며,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온 몸과 영으로 깊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마리의 생선도 

못잡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생선을 잡은 것처럼 '나도 

모든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6 월 22 일부터 1 년간의 안식년이 시작됩니다.   먼저 한국에 가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엣날의 은행 계좌를 정리한 뒤,  8 월 중순 정도에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 가면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성구선교사의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 신청을 하고, 정미라선교사는 얼굴신경 테라피 

및 건강 정밀 검사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의 교회들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번 안식년에는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제 2 기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와 

후원자들을 방문하고, 기도하며 준비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동역자들께서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안식년과 

제 2 기 사역 준비 과정, 그리고 새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1. 이곳에서의 모든 사역이 안식년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 제 2 기 사역에 함께 동역할수 있는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3.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4. 이번 선교사 수련회 (6 월 16-19) 에서 지치고 힘든 선교사들이 영육간에 새로와 지도록. 

 

후원방법 

한국:  그동안 대학구좌를 썼었는데 이번 한국방문때 구좌가 바뀝니다. 구좌가 바뀌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벧엘교회 (1155 College Street, Toronto, Ontario, M6H 1B7)                                         

탄자니아 선교사 이성구/정미라 선교사앞 

 


